
최근겨울철기상악화등으로전남해

양서전복과화재등해양사고가잇따르

고있어관계당국이사고예방을위한대

책을마련하기로했다.

6일목포해양경찰에따르면전날오전

9시58분께신안태도서쪽38㎞해상에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

다. 조사 결과 지난달 29일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중국 선박(200톤

급)이승선원을태우지않은채중국항구

에서표류돼온것으로밝혀졌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2시46분께 여수

대여자도남쪽7.4㎞해상에서1161톤급

준설 부선(바지선) A호의 선미 부분이

침수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경비함정과

구조대를급파,A호에탑승한승선원1명

을무사히구조했다.

지난달 20일오후 7시6분께여수삼산

면문서섬인근해양위9.77톤급B호(여

수선전)에서불이났다. 배에홀로타고

있던 선장 이모(46)씨는 구명뗏목을 타

고탈출, 주변어선에의해구조됐다. 신

고를 받고출동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를 급파, 소화수를 뿌려 3시간여

만에큰불길을잡았다.

같은 날 완도어룡도인근바다에서는

5000톤급 모래운반선이 인근 무인도에

부딪혀 전복됐다. 완도해경은배에타고

있던승선원13명을전원구조,초기오염

물질관계기관들과협력해신속히방제했

다.배에는적재유벙커A90톤과경유30

톤, 윤활유 2통가량이 적재돼 있던 것으

로파악됐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통

계에따르면해양사고는매년꾸준히발

생하고있다.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 건수는 △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

2020년 3156건 △2021년 2720건 △

2022년2863건등으로2021년줄었다가

지난해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

사망실종자등인명피해역시매년이

어지고있다.

같은 기간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

2018년 455명(사망 실종 102명 부상

353명)△2019년547명(사망실종98명

부상449명)△2020년553명(사망실종

126명 부상 427명) △2021년 512명(사

망 실종 120명 부상 392명) △2022년

412명(사망실종99명 부상313명)등이

다.

겨울철 기상악화등으로 어선 전복침

몰사고가잦다는게관계당국의분석이

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부터 겨울철

해양사고예방대책을추진하고있다. 풍

랑주의보등기상악화시어선의조업제

한을확대하고복원성안전점검을실시한

다.

내년설연휴동안낚시어선및연안여

객선등다중이용선박이용객이늘것으

로전망됨에따라전체연안여객선과사

고위험해역을 운항하는 낚시어선 400척

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할예정이다.

선박의 화재기관손상 예방책으로는

고위험어선에LPG안전밸브,윤활유등

화재예방정비용품을무상지원키로했

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기상

악화로인한선박전복,침몰등사고발생

이 증가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선박운항자등해양종사자의각

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

강주비정상아인턴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해체 공사가

시작된 이후 무분별한 민원이 쏟아지자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지연을 우려하는

현수막을내걸어눈길을끌고있다.

6일광주서구등에따르면최근화정아

이파크해체공사현장펜스와안전통행

로에20여개의현수막이게시됐다.

현수막에는 살집을잃은우리입주예

정자들이 피해자다. 공사가 하루만지연

돼도피가마른다 , 악성민원에전전긍긍

하는 서구청의 소극행정 각성하라 , 반

복, 악성민원은안전한공사를방해합니

다.서구청은강력한대응으로반복,악성

민원을근절시켜주세요 등의내용이담

겼다.

게시자는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

의회와공사현장바로옆에위치한금호

하이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다.

지난7월해체공사가시작된이후주변

상인 등으로부터 민원이 빗발쳤고 이를

처리하는과정에서공사지연이불가피해

지자이들이직접피해를호소하고나선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는

안전한해체공사와빠른준공을기다리

고있는예비입주자, 현장주변주민들께

서과도한민원때문에공사가지연되는

것을좌시할수없다고판단해현수막을

게시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지난7월14일화정아이파크해체공사

시작이후부터11월30일까지약5개월간

서구에접수된민원은116건이다.월별로

는△7월(14~31일) 7건△8월 16건△9

월 25건 △10월 18건 △11월 50건으로

최근대폭늘었다.

서구관계자는 대부분소음,비산에대

한 민원으로 전화나 구두상으로 접수된

건을합하면더많다며 11월에는안전통

행로를 설치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일단민원이접수되면서구는사실관계

확인을위해현장을방문해야하고현장

관리직원은이에응대하기위해업무를

중단하는일이반복된다는게현산측의

설명이다.

현산 관계자는 이는 서구청과 기업의

인력 낭비며 공사기간 지연으로 파장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늦어지는것은입주예정자뿐만아

니라현장주변주민,상인은물론광주시

민모두가원하는바가아니며일부미합

의상인들의악성민원은사회적인비용

측면에서도큰손실일 뿐이라고 덧붙였

다.

앞서현산측은지난해1월 7명의사상

자를낸붕괴참사이후약1년뒤인올해

2월서구등과함께상생협의체를구성했

다.

이를 통해 사고피해자를비롯예비입

주자, 인근상인회대부분과보상협의를

마쳤지만일부상인은현재까지합의안에

동의하지않은상태다.

일부 미합의상인들은사고현장앞에

주차를하거나비산먼지,소음등의민원

을제기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글사진=강주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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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화재등겨울철해양사고↑…대책마련절실
신안서전복된中선박발견

지난달여수9톤선박화재

지난해해양사고피해412명

해수부, 낚시어선등합동점검

최근화정아이파크해체공사현장펜스와안전통행로에악성민원이공사를방해한다는내용의현수막20여개가게시됐다.

화정아이파크입주예정자들

사업촉구현수막게재 눈길

무분별민원에해체공사 차질

예비입주자 악성민원근절 게시

현산 인력낭비공사지연우려


